
일연 선사와 남해

일연 선사(1206~1289)는 경북 장산(경산)에서 출

생해 9세에 해양(광주)의 무량사로 가서 수학하다

가 14세에 강원도 양양 진전사로 출가해 21세까지 

머물렀으며, 22세에서 43세까지 포산(비슬산)의 보

당암과 묘문암, 무주암에서 수행한 후 44세부터 56

세까지 남해 정림사와 길상암에 주석했다. 56세에 

남해를 떠나 강화 선월사, 영일 오어사, 달성 인흥

사, 청도 운문사 등에 머물다 78세에 국사(國師)에 

책봉되었으며, 79세에 군위 인각사에 주석하다가 

그곳에서 84세에 입적했다.

일연 선사는 21년간 비슬산에서 수행, 득도한 후 

연이어 12년을 남해에서 활동한다. 이후 강화와 개

성 등지에도 잠시 머물지만 대부분 경북 일대에서 

수행한다. 

어린 시절 수학과 출가 직후 진전사에서의 수행

기간을 빼고는 경북 일대에만 머문 일연 선사가 12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해에 주석한 사정이 무엇

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

문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대의 권력실세 중의 한 사

람인 정안이 대장경 판각현장으로 초청했다는 사

실이다. 그의 생애 중 남해시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바로 대장경 조성사업과 

〈중편조동오위〉의 편찬에 있다.

한민족 문화의 원류를 밝히는 최고의 사서로 추앙

받는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인각사보각국사비

문’을 비롯한 어디에도 일연의 저작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제5권 신주편의 첫머리에 ‘국존조계종가지

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일연찬(國尊曹溪宗

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는 구절이 있어 일연이 편찬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보각국사비문’에는 선사가 100여 권의 저술이 

있다고 전하나 실전되어 남아있는 것은 한 권도 없

다. 유일하게 일본에서 재간한 〈중편조동오위〉가 

발견되어 대사상가 일연의 면모를 좀 더 가깝게 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일연 저술 〈중편조동오위〉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이 1256년 남해 길상암에

서 썼지만 원본이 실전되었고 일본에서 재간한 책

의 서문에 편수자의 이름이 회연으로 적혀있어 일

연의 저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다. 

‘보각국사비문’에 “국존(國尊)의 휘는 견명(見

明)이요, 자는 회연(晦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

然)으로 바꾸었다”고 역명(易名)을 밝혀 놓았다. 

일연이 남해에 주석하고 있을 때 남해를 ‘윤산’으

로, 일연을 ‘회연’으로 불렀다.

〈중편조동오위〉는 혜하가 편집하고, 광휘가 해석

을 붙인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어〉를 보법선사 

노겸이 소산(疏山)·말산(末山) 2가(家)의 어결(語

訣)을 합편하여 중간하였다. 오자와 탈자가 많아 일

연이 재차 간행한 것으로 책명만 전하였다. 

〈중편조동오위〉는 1260년 남해에서 출판되어 다

음해 일연선사와 함께 강화경(江華京)으로 갔을 것

이다. 그 후 〈중편조동오위〉를 포함한 일연 선사의 

모든 저술은 사라져 버렸다. 비문의 목록으로만 남

아있던 이 서책이 7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 교

토대학 도서관에서 〈조동오위현결〉이라는 3권의 

책으로 발견됐다.

이 책은 견성사(見性寺) 연용(淵龍)의 발미(跋

尾)가 있는 1680년 일본 간본으로 원본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일본에서 재간되어 일본 조동종의 사상

서로 유통되었으나 편수자가 옛 이름인 회연으로 

되어있어 일연의 저술임을 몰랐던 것이다.

일본에서 이 책을 구입한 제주도 정방사 혜일 스

님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 다이쇼대학 유학시절인 

1988년 도쿄의 한 고서점에 들렀는데 이 고서점의 

주인이 한국 스님의 책이라며 소개했다고 한다. 책

의 서문에 “파도가 해동에 미쳤다(波及海東), 그러

나 신라에는(然有新羅), 청구에 행한 분들로(行于

靑丘者)”라는 구절이 있다. 해동, 신라, 청구 등 우

리나라를 뜻하는 내용이 있어 회연이라는 편수자가 

한국스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혜일 스님은 1992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울로 가져왔으며 1997년 고향인 제주도로 오면서 

〈중편조동오위〉도 함께 오게 되었다.

현재 이 책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 반야사 수상 스

님은 문화재로 지정받으려 노력했으나 외국에서 출

판된 서적이라 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본

에서 간행되었지만 희귀본이고 일연선사의 저술이

며 국내 유일본인 이 책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조속

히 문화재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남해 판각 〈중편조동오위〉 

〈중편조동오위〉는 ‘보각국사비문’에 기록된 저

술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으로,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집필과 출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감동적인 

일연의 육필로 만날 수 있다.

서문을 살펴보면 일연 선사는 평소에 마음먹고 

있었지만 어려운 세상을 만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

다가 1256년 여름 윤산 길상암에 머물며 한가로운 

여가가 있어서 구본을 정리해 두 권의 책으로 집

필하였다. 동료 승려가 원고가 없어질까 걱정하여 

나무에 새기자는 간곡한 청이 있어 판각하였으며, 

1260년 책을 출판하면서 12월 8일에 봉소헌에서 서

문을 썼다.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이 서문을 쓴 1260년에 목

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연이 남해 

정림사에 초청받아 대장경 간행의 막바지 작업에 

관여하였으므로 〈중편조동오위〉는 남해분사도감

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때 “대장경 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조

판시설을 이용한 보유판 판각은 계속되고 있었다”

는 주장에서와 같이 일연이 남해에 있던 시기이면

서 대장경 조성이 끝난 이후인 1254년에 남해분사

도감에서 〈종문척영집〉 〈중첨족본선원청규〉 〈주심

부〉 등의 서적을 판각했다.

1260년 분사남해대장도감의 판각 기능을 이용하

여 〈중편조동오위〉를 판각하였다는 것은 대장경 판

각이 끝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남해에서 판각활

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연 문도 대장경 판각 참여

대장경 판각사업에 개태사의 승통(僧統) 수기(守

其)가 교감책임자로 참여하고 대사(大師)와 같이 

승계가 높은 승려들을 포함한 비구(比丘), 사미(沙

彌), 산인(山人), 화상(和尙), 도인(道人) 등 승려들

의 명칭이 경판에 판각되어 있다. 국가적인 대사업

에 화엄종의 균여계열과 의천계열, 수선사계통의 

선종, 천태종의 백련사계열, 남해의 정림사와 가지

산문의 일연계열을 비롯한 지방 군소사원의 승려들

까지 포괄되는 불교계 전반이 체계적으로 참여했다

고 한다.

일연선사가 판각사업의 추진 시기에 정안의 원찰

인 정림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점과 ‘보각국사비문’

에 나오는 인흥사의 선린(禪麟)이 스승인 일연을 

따라 남해분사도감에서 판하본 경전을 필사한 인물

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일연과 가지산문의 

문도들이 판각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것이다.

‘인각사보각국사비문’의 뒷면에 대선사(大禪

師), 선사(禪師), 수좌(首座), 산림(山林), 삼중(三

重), 대선(大選), 입선(入選), 참학(參學) 등 법계

(法階)순으로 새겨진 일연선사의 문도들과 대장경 

경판에 새겨진 각수명단을 대조한 결과 혜여惠如), 

조남(祖南), 유장(由莊), 인정(仁正), 양지(良之), 

도한(道閑), 지현(智玄), 가홍(可弘), 효대(孝大), 

득심(得心), 법기(法奇), 현조(玄照) 등 12명의 승려

가 대장경 판각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비문의 음기에는 “항상 국존을 따르고 친부(親

附)하여 가르침을 얻거나 골수(骨髓)를 얻었거나, 

불법을 도운 모든 스님과, 실무를 담당하였던 제자, 

아울러 스님의 법유(法乳)를 받은 경(卿)과 사대부 

등의 이름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며 164명

의 승려들과 39명의 관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장경을 판각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승려로 대장경 

판각지 남해에서 12년을 주석한 일연 선사의 비문에 

이름을 올린 문도들이 상당수 대장경 판각사업에 각

수로 직접 참여하였음이 확인됨으로써 정안이 일연

을 남해로 초대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대부분의 각수가 1243년부터 1245년 사이에 판각

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장도감판과 분사대장도감

판을 함께 판각하였다. 효대는 1238년부터 1248년

까지 11년간 306장의 경판을 판각했으며, 득심이 87

장, 혜여가 86장, 도한이 61장을 판각하는 등 12명의 

일연 문도가 590장의 경판을 판각했다.

일연 선사는 대장경 조성의 마무리 시점에 판각

의 현장인 남해로 와서 판각한 경판의 감수, 인경, 

제책, 대장경에 빠진 경전의 입장, 보판작업의 진행 

등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에 핵심적 소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의 뛰어난 학승이자 선승, 

걸출한 사상가 일연이 남해에서 12년간이나 머물렀

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 고려대장경 판각의 비밀

이 조금씩 벗겨질 것이다. 

일연, 고려대장경 조성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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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

(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남해 

유배문학관 다목적 강당서 ‘대

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를 주

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

봉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

원이 ‘고려대장경 판각과 일연

선사’를 발표하고 일연 선사의 

행장을 통해 고려 대장경조성사

업의 연관관계를 조명했다. 본

지는 학술심포지엄서 발표된 김

봉윤 위원의 논문을 발췌·게재

한다. 

<편집자 주〉

주제 : 고려대장경 판각과 일연선사

김봉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김봉윤 위원은…  196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동국대서 수학했으며, 해동불교신문과 남해신문에서 

일했다. 그 후 여론조사기관과 정치광고기획사를 운영하였고, 남해군청과 산림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고

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 부회장과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 지역사 연구와 고려

대장경 판각지 복원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불교로 가는 길〉과 〈팔만대장경과 남해〉가 있다.

A7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3년강의실 중계제 1270 호   

정안이 일연 남해 판각현장 초청

남해 정림사·길상암서 12년 주석

일연과 가지산문 문도 판각 동참

감수·인경·제책·보판 등 담당

”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제 103기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제 56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6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신화랑 캠프!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1500년 전통사찰ㆍ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선무도 화랑학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국궁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다도 등)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동경주 유적답사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왕릉. 주상절리

·전통 과자 및 먹거리 만들기
·놀이를 통한 마음나누기
·효도 마사지. 호신술 배우기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호연지기와 인성 함양 프로그램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학습원어민과 함께하는 캠프

■기      간 : 1월 5일(일) ~ 1월 18일(토) 2주 (각 1주간 또는 총 2주간 신청 가능)  

■대     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각 주차별 60명)    
■수련회비 : 1주 - 42만원 / 2주 - 8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계좌안내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홈페이지 : www.sunmudo.com        
■화랑수련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unmudoschool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744-1689  

2020년 동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접수


